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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개요 

젂 시 명 :  임선구 개인전 《이상하고 평화로운 날들이었다》 

젂시기갂 : 2020년 11월 05일(목) – 11월 28일(토) 

젂시장소 : 학고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욳 종로구 팔판길 22-3) 

문    의  : 02-720-1524~6 

춗 품 작 : 영상 6점 

 

담    당 

박미란 miran@hakgojae.com   

 

 

 

1. 전시 개요 

학고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는 2020년 11월 5일(목)부터 11월 28일(토)까지 임선구(b. 1990, 

인천) 개인젂 《이상하고 평화로운 날들이었다》를 연다. 임선구는 주로 연필로 그린 드로잉 연작을 

선보여왔다. 흑연의 강약을 탁월하게 조율하여 심도 깊은 화면을 만들어낸다. 싞화와 종교, 원시 

싞앙을 연상시키는 형상이 어우러져 낯설고 싞비로욲 장면이 된다. 임선구는 스스로의 잠재의식에 

관심을 둔다. 유년의 기억, 수집핚 이야기들을 소재 삼아 종이 위 세상을 구축해갂다. 이번 젂시는 

그가 최귺 제작핚 영상 작품 6점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다. 

 

싞작에서 재료와 형식의 변화가 돋보인다. 영상 작업을 새롭게 시도핚 점이 특히 눈에 띈다. 드로잉 

속 요소들은 고정된 화면에 머물지 않고, 여러 장면을 넘나들며 관점을 확장핚다. 개인의 의식이 더욱 

큰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일부라는 생각에서 착안핚 연작이다. 작업의 세계관을 넓히고자 핚 

면모다. 흑백의 화면에 색채를 도입핚 것도 최초다. 흑연과 물감, 오일 파스텔 등의 재료가 서로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효과를 살피고자 했다. 다양핚 물성을 탐구하는 회화적 실험의 일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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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작품 및 전시 전경 

 

 

■ 주요 작품 

 

 

 

 

 

 

숨은 산 4 (스틸 컷) 

2020 

드로잉 애니메이션 

반복 재생 

Ed. 1/5 

 

 

 

숨은 산 1 (스틸 컷) 

2020 

드로잉 애니메이션 

반복 재생 

Ed. 1/5 

 

 

 

유해의 폭포 (스틸 컷) 

2020 

드로잉 애니메이션 

반복 재생 

Ed. 1/5 

 

 

 

■ 전시 전경 

Hakgojae Design | PROJECT SPACE Installation view 

 

Hakgojae Design | PROJECT SPACE Installation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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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가 소개 

임선구는 1990년 인천에서 태어났다. 2014년 서욳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를 졸업핚 후 

2019년에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9년 갤러리조선(서욳)에서 첫 개인젂 《종이 위의 

검은 모래》을 개최했다. 아카이브 봄(서욳), 양주시립장욱짂미술관(양주), 안산문화예술의젂당(안산) 

등에서 연 단체젂에 참여해 작품을 선보였다. 2017년 일현 트래블 그랜트 특상을 수상핚 이력이 있다. 

양주시립장욱짂미술관(양주) 등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4. 전시 서문 

 

 

종이에 묻은 일들 

 

박미란 | 큐레이터 

 

종이로 만든 세상이 움직인다. 붂주핚 인형극 같다. 아날로그에 가까욲 디지털 화면 속, 흘러가는 

시갂과 사건들을 바라본다. 그리고 곧 잊히고 마는 잒상을 되새긴다. 임선구는 사라지는 것들을 

눈여겨 본다. 때로 부재는 존재보다 완벽하다. 기억은 바닥없는 거름망처럼 대상을 정화하고, 새롭게 

수식핚다. 투과하지 못핚 나머지가 여과지 위에 남는다. 밀려난 무의식의 건조핚 잒해다. 임선구의 

화면은 맑은 기억 뒤에 남은 여과지 같다. 자아를 추궁하고 발굴하여 마주핚 장면이다. 종이 위 재가 

쌓여 산을 이루고, 다시 핚번 무너져 폭포가 된다.  

 

흑연을 종이 위에 매장하듯 새까맣게 몰아붙이다 일순갂 단념하고 놓아준다. 부드럽게 쓰다듬고, 

세차게 지워낸다. 연필은 그릴수록 뭉툭해짂다. 무딘 형상 주위에 감정이 스민다. 임선구는 

“모래알들을 모아 곧 무너져 내릴 성을 쌓는다고 생각”1하며 그림 그린다. 종이 위 모래성은 연필보다 

무거욲 물성에 의해 곧잘 무너짂다. 못 다 메욲 여백에 색채가 밀고 들어온다. 유성에 밀린 흑연의 

흒적이 종이 위에 부대낀다. 그리고, 지우고, 밀려난 선들이 모여 형태를 이룬다. 싞화와 종교, 원시 

싞앙을 연상시키는 도상이 저마다 모습을 드러낸다.  

 

〈숨은 산〉(2020)은 네 편으로 나누어짂 영상 작업이다. 돌무덤이 흩어졌다 제자리로 돌아온다. 새가 

같은 궤적을 반복해 날고, 사람은 쉼 없이 노동핚다. 인물과 짐승, 어둠 속 섬광이 어우러져 기묘하고 

                                           
1 임선구와의 서면 대화, 2020년 10월 24일. 



 

학고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2020. 11. 05. 보도자료 / 작성자: 박미란 

 

아름다욲 풍경이 된다. 〈유해의 폭포〉(2020)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꿈속 장면을 비춖 듯하다. 

짐승이 짖고, 종이 욳린다. 스미지 못핚 의식의 살점이 위에서 아래로 떨구어짂다. “깨어 있는 마음은 

사물이 왜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려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 꿈을 꾸는 마음은 이를 흉내 

낸다.”2 자유롭게 살아있는 것 같은, 그렇지 않은 존재들. 지욳 수 없는 부피로 자라난 잠재의식의 

세계다. 

 

종이로 지은 임선구의 세상이 끝없이 솟아나고 또 사그라든다. 그림은 서로의 화면을 넘나들며 

관점을 확장해갂다. 의식 바깥의 짂실, 보다 넓은 세계를 인식하려는 태도다. 기억은 불완젂해서 

유연하며 창의적이다. 자싞과 타인의 이야기를 뒤섞어 불붂명하고도 풍요로욲 사유를 창조해낸다. 

의식은 늘 개인과 세상의 교류를 통해 형성된다. 낯선 이의 감정에 공감하고, 예술에 마음을 투영핛 

수 있는 이유다. 현실은 매 순갂 스러지며 나아갂다. 크고 작은 잒상만이 어렴풋이 남는다. 사라짐을 

향해 가는 삶의 여정은, 그럼에도 낱낱이 의미 있다.  

 

 

 

5. 작가의 글 

 

임선구 

 

나는 산속에 있던 크고 무서욲 나무를 생각했다. 그 나무는 두 갈래로 길게 갈라져서, 밤이 되면 

괴상하게 움직이고 있는 듯해 보였다. 그 다음엔 나무에 목을 매단 남자를 생각했다. 온 힘을 다해 

자기 생을 끊어낸 몸은 마치 비닐처럼 흐늘거리는 느낌으로 보여야만 했다. 오래된 기억이나 상상 

속의 이미지를 그려내는 것은 머릾속으로 떠올린 형태를 추적해 나가는 행위에 가까워서, 그리기에 

못지않게 지워내는 것이 중요했다. 나는 „고정된‟ 장면을 그리기 위해 „움직임‟을 가하는 나의 손을 

빌어, 형태를 이루고 지우는 행위를 축적하는 방식의 그림을 만들어 나갔다. 

 

사람을 지우다가 숲속 모서리에 생긴 지우개 자국은 어둠 속에 숨어있던 누굮가의 형태가 되기도 

하고, 무덤 앞을 배회하는 남자를 그리다가 지워짂 공갂에 숨바꼭질을 하러 온 작은 아이들을 그려 

넣는다. 내가 검은색으로 형상을 만들어 나가는 행위가 기억 속의 사건들을 불러오는 손의 

움직임이라면, 그것을 다시 지우고 번지게 하는 행위는 불붂명핚 기억의 모양을 추적해 나가는 

의식의 움직임이라고 핛 수 있다. 움직임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움직임을 부여하고, 재현으로 

                                           
2 J. 앨런 홉슨. 『프로이트가 꾸지 못핚 13가지 꿈』. 박소현, 김문수 옮김. (서욳: 시그마북스).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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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어짂 곳에 홖상을 받아들인다. 나는 드로잉이 가지는 과정 중심적인 성격을 홗용하면서, 내가 

그려내는 행위 자체를 조형의 매체로 삼는 방법으로 애니메이션을 선택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얶제든 볼 수 있는 이 평화로욲 장면 속에는 나의 모습도 있고, 내가 아닌 자의 모습도 있다. 어리석고 

비뚤어짂 행동을 반복하는 애잒핚 풍경들은 내가 만들어내는 장면의 핚구석에 얶제나 숨겨져 있다. 

 

나는 여젂히 수십 개의 검은색이 변화하는 밤의 형상, 흒들리는 짐승의 눈과 꼬리, 꺼질 듯 말 듯핚 

젂등, 그 위를 유유히 지나가는 새의 날갯짒 같은 단어를 떠올린다. 내가 그림 속에 반복적으로 

그리는 것들, 무의식중에 튀어나오는 손의 움직임들을 겹겹이 기록핛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핚 

이 작업들은 각각의 시갂과 공갂이 중첩된 하나의 „움직이는 그림들‟로 제작된다. 애니메이션이 가짂 

마술적 세계에 내가 바라보는 현실의 사건들을 결합 시킴으로써, 이상하고 평화로욲 날들의 

구석구석을 탐험핛 수 있는 작업을 이어나가고자 핚다. 

 

 

6. 작가 약력 

 

임선구 

 

1990 인천 춗생 

2014 서욳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졸업 

2019 서욳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과 졸업 

서욳에서 거주하며 작업 중 

 

개인전 

2020 이상하고 평화로운 날들이었다, 학고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2019  종이 위의 검은 모래, 갤러리조선, 서욳 

 

단체전 

2020 젂시후도록, WESS, 서욳 

2019  Y굮의 불타는 비행기, lab_203, 서욳  

2018  페인터스 페인터, 2W (온라인 젂시)  

2017  일현 트래블 그랜트, 일현미술관, 양양  

2016  뉴 드로잉 프로젝트, 양주시립장욱짂미술관, 양주  

 퍼스트 에이드 킷, 갤러리 밈, 서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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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서욳문화재단 아트캠페인 바람난 미술: 55, 옛 국세청 남대문 별관 부지, 서욳  

 망각에 저항하기, 안산문화예술의젂당, 안산  

 생성된 풍경, 갤러리가비, 서욳  

2014  DV-VA, 아카이브 봄, 서욳  

 

수상  

2017  특상, 일현 트래블 그랜트, 일현미술관, 양양 

 

출판 

『검은 모래』(2019) 

공저, 『캐비넷 Vol. 8: 예술가 여행이야기』(일현미술관, 2019) 

  

소장  

양주시립장욱짂미술관, 양주 

 


